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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제와 문제제기 
 
◆장애인운동(론)내부에서의「사회모델」을 둘러싼 대립 
 
◇disability중시 
(Vic Finkelstein, Michael Oliver) 
……대 사회적인(구체적인 요구를 실현시키는)전략을 중시하는 입장 
   ×【대립】 
◇impairment중시 
(Jenny Morris) 
……각각의 조건의 차이를 중시하는 페미니즘의 입장 
 
【본 보고의 문제제기】 
・위의 대립은 불가피한 것인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다른 견해는 
불가능한가? 이 대립도식으로 규정되지 않는 구체적으로 유효한 
운동이란 어떠한 것인가? 
・페미니즘의 여러 타입이 각각 disability／impairment와의 
관계성을 정리하고 과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의 문제점】 
・위의 대립도식을 지양・상대화하는 것이나 책임주체를 둘러싼 
논의에 수렴하여 현실의 운동으로서／운동에서 실제로 필요한 
대안(Alternative)의 이정표를 제시하려 하지 않는다. 

■2 논점의 재고――페미니즘의 
다양성(어떤 페미니즘인가？) 
 
◇자유주의 페미니즘(Liberal feminism) 
……기회의 평등／능력주의에 따른 조건향상【획득형】 
◇사회주의 페미니즘(Socialist feminism) 
……통일적인 제도개량／사회적인 공간설정【요구형】 
 
・주로 상정되는「페미니즘」의 주체는 위의 2가지이다. 
・전자는 현행의 자본주의사회・국가체제의 친화성이 
높으며 후자는 낮다. 
・후자는 과격한(drastic)한 사회변혁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현행의 시스템을 복지국가와 가깝게 수정해 가는(현 상태에 
대응하는 개량주의적인)방향성을 가진다. 
・위의 2가지는 기본적으로 대립한다. 
・이에 덧붙여 주체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 한가지 있다. 
 ↓ 
◇아나카 페미니즘(Anarcha-feminism) 
……당사자 직접투쟁/자주적,자율적인 공간운영【구축형】 

■3 disability／impairment의 
힘겨루기 외부에서 
 
◇자유주의 페미니즘(Liberal feminism) 
・사회모델이 부분적으로 무효화된다(＝개인모델). 
・disability는 개인적자원에 따라 극복해야하는 것. 
・impairment는「자질・개성」으로 볼수 있다. 
→차이를「활용」하는(활용여부는 개인나름) 
   ×【대조적】 
◇사회주의 페미니즘(Socialist feminism) 
・disability에 대한 정책・제도변경의 요구,시스템변혁이 
중심과제. 
・impairment의 문제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차이가 제거된다(차이에 대한 케어/대응은 곤란해진다). 
   ＋【대안(Alternative)】 
◇아나카 페미니즘(Anarcha-feminism) 
・개개인의 impairment를 기본축으로 한 지원의 
조직(organize) 
・disability에 따른 불이익에는 개인투쟁(개인모델이 아닌 
공동〔지원체제〕단위로)으로 대처. 
→차이로 부터 운동을 만듦(차이를 표명할 수 있는 것이 
조건이 됨) 
＊자유주의 페미니즘(Liberal feminism)과 친화성이 있어 
보이지만 현행의 자본주의 사회와 국가체제를 전제하지 않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복지국가적인 개량주의는 채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disability의 문제를 「사회적으로」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4 아나카 페미니즘(Anarcha-
feminism)의 접근법/방향성의 가능성과 
한계 
 
◆자유주의 페미니즘(Liberal feminism)×사회주의 
페미니즘(Socialist feminism)라는「대립」의 외부에 있는 
선택지로서의 존재의의 
――대안(Alternative)으로서 (그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입장으로서) 
기능한다. 
【가능성】 
・트랜스(trans)／퀴어(queer)의 존재에 가장 친화성이 높다. 
 →기존의「여성」장애인운동의 축을 확장한다. 
・impairment／disability 각각을 (주어진 것으로 보지도 않고, 
획일적으로 다루지도 않고) 개별적,구체적・자율적으로 정의하여 
공유한다. 그 후에 운동과 지원공간・공유공간을 
구축한다(운동방침에서 개별적인 것을 규정하지 않는다.) 
・신체(＋노동)의 자율적 관리라는 전제가 가장 완고하다. 
・일상적인「Safer space」의 구축・운영의 기술이 활용된다. 
【한계】 
・직접행동에 당사자가 참가하는 것(접근access)의 곤란성 
・인프라(infrastructure)로의 액서스 문제 
 ――지역차(도시부 이외에서의 생활곤란) 
・인적자원(의 많고 적음・강약)에 의존한다. 
 ――국가규모로서 일률적 대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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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카-페미니즘(Anarcha-feminism)에 
 따른disability/impairment 
접근법의 운동론적가능성 

 

                           생존학연구센터：무라카미 키요시村上 潔(번역자:안효숙) 

＊아나카 페미니즘(Anarcha-feminism)＝Anarchist 
feminism： 
직접 행동 주의/자주 관리 주의/비 계급 구조/풀 
뿌리적(grass‐ roots)/공동 단위의 운영/탄력적 
네트워킹/마이너리티 존중/개성의 촉진/협동의 촉진   

■5 전망 
・국가규모・정권의 성격에 좌우되지 않는 글로벌한 운동거점의 설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를 위한 이론과 방법론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것이 과제이다. 
・노동운동・반섹시즘운동과의 상호보완이 예상된다 
――그러나 그를 위한 기존운동의 의식개혁도 필요하다. 
★이상의 논점에서 아나카 페미니즘(Anarcha-feminism)에 따른 
impairment／disability로의 접근법은 1)기존의 장애인운동, 2)
「사회모델」논의, 3)「페미니스트장애학」에 대한 비판적인 
존재기반으로서 유효하며 필요시 된다. 실천사례의 축적과 공유의 추진이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다. 


